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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 간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방식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근처 오프라인 

유통 매장이나 편의점에서 견과류를 구매해온 소비자들이 지금은 PC나 핸드폰의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수입산 견과류를 주문하여 문 앞까지 배송 받고 있으며, 

수입산 패션용품 • 화장품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소비방식이 대중화되고 있다.  

○ 주목할 점은 2013년부터 중국이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带一路)’가 

중국의 해외 직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란 ‘중국 – 

중앙아시아 – 유럽의 육상 경제 벨트(一带)’와 ‘동남아 – 아프리카 - 유럽의 해양 경제 

로드(一路)’를 융합한 중국의 21세기 실크로드 전략으로, 통상네트워크 강화 • 산업 

협력 • 지역개발 등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 

○ 최근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광주, 항주, 닝파 등에 보세창고가 설립되면서 해외직구를 

지원하는 물류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중국 소비자들이 보세창고에 있는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기존 해외배송에 비해 물류배송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단 며칠 만에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배송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 지난해 중국의 해외직구 소비자는 전년 대비 약 80% 증가한 4,100만명으로 올해에는 

5,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해외직구 보급에 따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플랫폼(티몰, 아마존, 징둥, VIP등)들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아마존에 

따르면, 2016년 12월 해외직구 구매량은 2014년 대비 23배 증가했으며, 판매하는 

제품 수량은 8만에서 1,600만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 시사점 : 현재 국내에서 유기농 인증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대중 수출 시 중국 당국의 유기농 • 보건식품 별도 인증 요구로 만리장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농식품은 중국 당국의 

별도 인증이 필요 없으므로, 중국 현지 해외직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의 

유기농 • 건강기능식품의 대중 수출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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